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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
<최고>

이, 쭈이  한국 의사 무료 시술에 감동”  

　“쭈이하오(最好, 최고예요).”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지역 다싱

안링(大興安岭)에 사는 위펑허(于風

河·66)는 지난달 24일 기자를 만나자 

“한국인 의사가 손자의 목숨을 살렸

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자 위보(于

博·7)는 김용진(57) 서울대 흉부외과 

교수가 이끄는 한국인 의료진의 도움

으로 목숨을 건졌다. 위보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심장병 수술을 무료로 

받아 삶을 되찾았다. 그 전만 해도 살 

가망이 없었다. 심장 이상으로 입술과 

손끝이 새파래졌고, 주변에선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위펑허는 이날 손자의 심장을 진찰

하기 위해 기차 등으로 17시간을 달려 

김 교수팀이 의료봉사하고 있던 헤이

룽장(黑龍江)성 하얼빈 시립아동병

원에 도착했다. 위보를 살펴본 제현곤

(37) 서울대 전문의는 “많이 좋아졌

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

다. 혈액이 굳는 것을 막으려면 아스

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농사를 짓던 위펑허 일가는 위

보의 심장병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

다. 부모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닝

보(寧波)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기 때

문에 위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

다. 위펑허는 “그래도 위보가 살아나

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와 제 전문의는 지난달 

22~27일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등과 함께 하얼빈 시립아동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중국 어린이 6

명의 심장병 수술을 했다. 24일에는 

생후 19개월인 바이쉬엔청(白軒成) 

김 교수의 집도로 심장 수술을 받았

다. 김 교수는 국내에 새로운 수술법

을 도입해 치료가 어렵던 심장병을 

고친 아동 심장병 수술의 권위자다. 

보쉬엔청의 아버지 바이칭궈(白靑

國·26·농업)는 “한국인 의사들이 무

료로 수술해 주지 않았다면 포기했을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중국에서 아동 심장병 수술을 하기 

위해선 5만 위안(약 1000만원)이 든

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국 농촌 가

정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그래서 중

국 농촌 가정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강

한 나라의 힘은 순수한 봉사에서 나온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귀국 후 가

까운 나라부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

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6년 미국 하

버드대 부속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1

년간 전임의로 근무했다. 귀국 후 99

년부터 중국에서 500여 명의 중국 어

린이에게 무료 심장병 수술을 해줬다.

　2004년부터 김 교수와 인연을 맺은 

리화이닝(李懷寧) 하얼빈 시립아동병

원 부원장은 그를 ‘사부(師父)’로 모

신다. 그는 “스승 이상의 아버지와 같

은 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다음

날 수술할 어린이의 컴퓨터 단층촬영

(CT) 결과를 묻자 리 부원장은 식사 

도중에 알아보러 갈 정도였다. 

　김 교수의 의료봉사활동에 한·중문

화협회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협회

는 2006년부터 한국 정부·기업으로부

터 매년 3억원 정도의 기금을 모아 중

국 병원에 심장병 수술 비용으로 전달

했다. 30명 정도의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영일 총

재는 “한국 의사들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보

다 수술 비용을 절감하고, 수술 기술

까지 전달할 수 있다”며 “한국인 의사

들의 헌신적인 봉사 덕분에 한국에 감

사하는 중국인이 많아졌고, 양국 국민

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

다”고 말했다.  하얼빈=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한국인 의사들의 도움으로 하얼빈 

시립 아동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 시

립 아동병원의 딩펑수(丁鳳姝·46·여·

사진)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의

사의 도움으로 우리 병원이 헤이룽장

성뿐 아니라 중국 전체에서도 손꼽히

는 현대식 병원으로 거듭났다”며 고마

움을 전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18일 10

층 건물에 400여 병상을 갖춘 병원 건

물을 추가로 짓고 증축식을 열었다. 병

원 안에는 컴퓨터 단층촬영(CT)·자기

공명 촬영장치(MRI)와 같은 첨단 장

비와 전자식 대기실, 에스컬레이터를 

갖췄다. 중국인인 딩 원장은 “2002년부

터 한국인 의사들이 1년에 5~6차례 방

문해 병원의 외부 시설과 의사들의 역

할, 진료 순서와 같은 의료 체계를 알려

준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중

국에서는 자녀를 한 명밖에 갖지 못하

기 때문에 아동병원의 역할이 점차 커

지고 있다”고 말했다.

　딩 원장은 “한국인 의사들이 하얼빈 

아동병원을 방문하기 전만 해도 심장

병은 불치병이었다”며 “한국 의사들의 

교육으로 이제는 중국인 의사들도 환

자 100명 중 60~70명을 수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얼빈 시립 아동병원

의 경우 99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심

폐 순환기를 샀지만 개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거듭 실패하자 기계를 창고 속

에 처박아둬야 했다. 그러다 2002년 한

국 의사들이 방문해 사용 방법 등을 알

려준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다.

　아동 심장수술은 성인 심장수술보

다 종류가 다양하고 세밀한 혈관을 다

뤄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다고 한

다. 딩 원장은 “중국은 환자와 의사

가  많아 아동 심장병 수술 기술이 계

속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며 “베이

징과 상하이 같이 발전된 지역으로 가

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인민들

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얼빈시에는 이 병원과 함께 의과

대학병원, 제일병원 등 3개의 현대식 

병원이 있다. 이 중 아동 심장병을 수

술할 수 있는 의료진과 수술 설비를 

갖춘 곳은 이 병원뿐이다. 하루 진료 

환자는 2000여 명, 병상 450개, 의료

진 700여 명이다. 크기는 한국의 웬만

한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

나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병실이 모

자라 추운 복도에 병상을 깔아놓아야 

하는 형편이다. 딩 원장 등 하얼빈 아

동병원 의료진은 한국인 의사들이 전

해주는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는 데 

열심이었다. 　하얼빈=김민상 기자

“심장병은 불치병이라 봤는데  

 한국 의료진 도움 정말 고마워” 

딩펑수 하얼빈 아동병원장

 친선 농구 한·중 대학생

“혐한·반중 땀으로 날려”

　“촨추(傳球:패스해 줘)! 부야오진

(不要緊:서두르지 마).”

　“터우이거(投一個:슛 해야지)! 하

오란반(好籃板:리바운드 좋았어)!”

　지난달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

京)의 하이뎬(海澱)체육관 내 농구

장. 이른 아침부터 ‘제1회 한·중 대학

생 친선 농구대회’의 열기로 뜨거웠

다. 베이징의 베이징·칭화(淸華)·런

민(人民)·베이징사범·수도사범·미디

어(傳媒)·외국어·이공대학 등 8개 대

학 학생들이 출전한 순수 친선 농구대

회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일각에서 불거진 양국 간 불편

한 분위기를 한·중의 젊은 대학생들

이 씻어내고 서로를 더 이해하자는 취

지에서 마련된 첫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날 참가팀의 구성 방식은 독특했

다. 흔히 보는 한국팀과 중국팀의 대

결 구도가 아니었다. 대학별로 한·중 

대학생들이 한 팀을 구성했다. 경기

하는 선수 5명도 양국 학생들이 2~3

명씩 출전토록 배분했다. 오전 9시30

분, 선수단 입장식에 이어 선수 대표

의 선서가 있었다. 양국 대학생 대표

가 각각 “우정이 먼저, 성적은 그 다

음”이라고 엄숙하게 선서했다. 이어 

8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에 

들어갔다. 8개 대학에서 수십 명의 

여대생이 즉석에서 모여 치어리더 역

할을 하면서 경기 열기는 더욱 뜨거

워졌다. 학생들은 각자의 국가를 응

원하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학

교 이겨라”라고 소리쳤다.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가 쓰러지면 

서로 일으켜세워 주고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 중간에 학생

들은 재중국한국인회가 제공한 한식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공대 

관리경제학과 3학년 자오젠(趙鍵)은 

“한국 김치가 입에 맞는다”며 한국 친

구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다.

　이날 수도사범대팀이 우승, 미디어

대학팀이 준우승을 했다. 그러나 학

생들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국경을 

넘은 우정을 확인했다. 행운권에 당

첨된 중국인 대학생이 즉석에서 같은 

팀 한국인 대학생에게 상품을 양보하

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베이징 총한

국학생회연합회’ 장준원(런민대 무역

경제 4학년) 회장은 “함께 땀을 흘리

는 과정에서 혐한 정서나 반중 감정이

란 부정적인 단어들을 떨쳐버릴 수 있

었다”고 말했다. 행사 진행요원으로 

활동한 칭화대 김혜영(여·소프트웨

어과 3학년)씨는 “한국과 중국이 경쟁 

팀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구성한 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

다. 런민대 신문학과 2학년생인 리첸

청(李前成)은 “두 나라 대학생이 국가

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할 수 있는 기

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해마다 봄·가을로 이런 대

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는 한·중 대학생 축구대회를 구상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후원

한 주중 한국총영사관의 전태동 총영

사는 “백 마디 말보다 젊은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스킨십을 나누면 서

로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강

조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zhang@joongang.co.kr

 양국 학생 섞어서 팀 구성

“우정이 먼저” 경품 양보도

하얼빈서 인술 펼친 한국 의료진

“가까운 나라부터 도와야”

  심장병 어린이 500명 수술

  중국 의사에 기술 전수도

환자가 넘쳐 복도에도 침상을 마련한 하얼빈 시립아동병원의 외과병동. 왼쪽 사진은 심장병에 걸린 양쟈신(楊佳欣7개월여)을 안고 있는 김용진 서울대 교수. 양쟈신은 25일 4시간에 걸펴 심장수술을 받았다. 하얼빈=김민상 기자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대학생 농구대회.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